
이수화학, 영국기업과 암 치료제 상용화 제휴

이수화학(대표 윤신박)이 2002년 생명공학사업 분야의 첫 투자사업으로 영국의 유망 바이오텍기업인 스캔셀과

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월4일 밝혔다.

이수화학은 스캔셀 지분의 7.35%를 획득했으며 난치성 암치료용 항체인 '항 EGF(표피성장인자) 수용체 항체'

기술 특허권을 양도받아 항체 전문기업으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.

이수화학은 2006년 하반기 항체 신약 출시를 목표로 상용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며 신약이 제품화되면 한

국을 비롯해 중국, 일본 등 아시아 9개 국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.

'항 EGF 수용체 항체'는 암세포 증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EGF 수용체를 차단, 암세포의 성

장을 막는 것으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.

이수화학은 전세계적으로 항체시장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30%에 달하는 커다란 규모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

항체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신약을 개발한 관련기업은 없으며, 항체 기반기술 도입을 계기로 항체신

약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또 항체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바이오텍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내 최고의 항체전문 기

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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